
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!

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

령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.

지금까지 우리 교구는 신앙의 기초를 다지며 새로운 시대에 

적합한 새로운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. 특히 지

난 두 해 동안 ‘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교회 공동체’를 이루기 

위해 가정과 본당 공동체를 중심으로 힘써 온 것에 감사를 드립

니다. 이제 2021년에는 그동안 맺은 열매들을 바탕으로 ‘복음의 

기쁨을 증거하는 교구 공동체’를 가꾸는 데에 교구의 모든 신자

들과 본당 및 기관이 힘을 모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. 

주님께서는 오늘도 “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

게 복음을 선포하여라”(마르 16,15 / 이 말씀은 조선대목구 초대 대목구

장 브뤼기에르 주교의 사목표어 이기도 합니다)고 말씀하십니다. 세례받

은 우리 모두는 복음 선포의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선교사입니

다. 주님께서는 우리가 체험한 복음의 기쁨을 우리의 가정과 본

당 공동체를 넘어 세상 곳곳에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. 하지만, 

안타깝게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지구촌 곳곳이 코로나19로 많

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우리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세상살

이도 커다란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.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

리 모두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큰 기쁨과 행복을 새로운 방식으

로 온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. 올 한해 가정과 본당 그리고 세

상 안에서,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이들

에게도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선교적 교구 공동체를 이루기 위

해 노력합시다. 이에 교구가 지향해야 할 참다운 선교적 자세를 

믿음, 희망, 사랑의 향주덕에 비추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

(1) 교구는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‘믿음의 공동체’입니다. 

교구는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공동체입니다. 우리는 구원으

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신앙을 선물로 받은 

믿는 이들입니다. 우리는 이 믿음을 개인적 차원을 뛰어넘어 공

동체를 통하여, 공동체와 함께, 공동체 안에서 성장시켜야 합니

다. 이를 위해 우리는 스스로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고, 기도하

며, 교회의 가르침을 공부하고, 또한 미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

도와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,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

다. 매일의 삶 속에서 “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

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”(교황 베네딕토 16세, 「하느

님은 사랑이십니다」, 1항)라고 고백하며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이러

한 우리의 노력은 교구 공동체를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전

하는 ‘믿음의 공동체’로 더욱 변화시켜 참된 선교 사명을 수행하

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.

    

(2) 교구는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‘희망의 공동체’입니다.

교구는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공동체입니다. 오늘날 악의 세

력은 점점 하느님의 뜻보다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가 더 

중요한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. 그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인

한 우리 안의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

있습니다.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만이 우

리의 희망임을 외치고 싶습니다. 하느님께서는 이집트에서의 

노예살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셨고, 엘리야로부터 

세례자 요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당신이 언

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. 그리고 때가 차자 하느

님께서는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

에게 부활에 이르는 참된 생명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. 그러

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‘항상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

하느님’께 희망을 두어야 합니다.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진정

한 선교사는 자신의 선교 사명 가운데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

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(교황 프

란치스코, 「복음의 기쁨」, 266항 참조). 하느님께서는 오늘 “내가 너와 

함께 있겠다”(탈출 3,12)고 말씀하십니다.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

느님께 희망을 둘 때 교구 공동체는 참된 ‘희망의 공동체’가 되

어 지치지 않는 선교 열정으로 살아갈 것입니다.

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교구 공동체

“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
      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.”(마르 16,15)

2021년 사목교서
“새로운 시대, 새로운 복음화”


